
12 June 8, 2020   Vol. 1319

LA 한인타운에 주방위군 투입 …  “한인 상점 보호 위한 선제 조치”

LA 한인타운에 지난 1일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투입됐다.

이번 조치는 LA한국영사관과 LA한인회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흑인 플로이드 사

망 사건을 계기로 벌어지고 있는 시위와 그에 편승한 약탈로부터 한인 상점을 보호하

기 위해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LA한국영사관과 LA한인회 측은“지난1992년 'LA폭동'이 재연되는 걸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주방위군 투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1992년 폭동은 1991년 3월, 교통법규를 위반한 흑인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

(Rodney King)을 집단 구타했던 백인 교통경찰관들이 무죄판결을 받은 데 불만을 

품은 흑인들이 주도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한인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 4월 29

일 이후 5월 4일까지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으며 유혈, 방화로 확산되었다. 이 사태

로 총 53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으며 재산 피해액은 10억 달러를 넘었다. 

당시 로드니 킹은 백인 교통경찰관들을 용서하였으나 청각장애인이 되었다.

커뮤니티 소식

 

‘내가 한국 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 공모

LA한인회, 2차 구호 기금 
신청 자격 확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처가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이해자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

기 위하여 2020‘내가 한국 바로알

리기의 주인공’에세이를 공모한다.

주제는‘외국에서 보는 한국 이미

지’와‘한국 이해자료 활용’이며 응

모 자격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다. 

에세이 길이는 A4용지 3매 내외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31일(금)까

지이며 최우상(2명, 외교부·교육부 

장관 상훈 및 100만원 상당의 상

품), 우수상(4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 상훈 및 50만원 상당의 상품), 장

려상(6명, 국제교류처장 상훈 및 20

만원 상당의 상품)을 선발해 시상

한다. 

결과는 9월 25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학중앙연구

원 홈페이지(aks.ac.kr)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highspirit@aks.ac.kr

LA한인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2차 구호 기금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LA한인회 측은 2일“현재 접수 중인 

2차 구호 기금 신청 자격을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인을 

포함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인 

업체로 확대한다.”며“신청 기한도 1주

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호 기금 신청 기한은 이

달 13일까지로 연장됐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500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업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 이름, 전화번호, 업체명 및 주소, 피

해 날짜와 피해상황이 담긴 사진을 이

메일(info@kafla.org)로 제출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구호기금 신청서(한인회 

비치), ID 사본, 이름과 주소가 명기된 

공과금 고지서, 각종 지불 기록이 있는 

3~5월 은행 거래 내역서, 거주 확인서,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세금보고 자료 등) 등이다.

▶  문의: (323) 732-0192

               info@kafla.org

 ▲ LA 한인타운 치안 유지와 시위에 편승한 한인 상점 약탈 등을 막기 위해 주 방위군이 투입됐다. 사진=연합뉴스


